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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문화회관 기획전시 보도자료

봉산문화회관 20주년 기획

2024GAP(GlassBox Artist Project)展

자연으로부터
전시기간 2024. 3. 6. ~ 4. 7.

장   르 회화, 조각, 설치

◊ 전시 개요

    전 시 명 : 2024GAP(GlassBox Artist Project)展 - 자연으로부터

    전시기간 : 2024. 3. 6.(수) ~ 4. 7.(일) ※월요일 전시 없음

    오픈행사 : 2024. 3. 6.(수) 17:00

    참여작가 : 성태향, 이시영, 이재호, 이창진, 최성임 (5명)

    장　  소 : 봉산문화회관 1~3전시실(2~3층)

    협력기획 : 정명주

    기    획 : 봉산문화회관

    문  　의 : www.bongsanart.org, 053-422-6280

　　   　      페이스북(bongsanart), 인스타그램(bongsanart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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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소개

2024GAP - 자연으로부터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GAP(GlassBox Artist Project)’은 지난 전시공모를 통해 ‘유리상자-아트스

타’를 경험한 작가들을 재조명하여 그동안의 예술적 성장과 창작의 변화를 기록하는 전시이다. 단일

한 주제 아래 선정된 작가들은 자신만의 개념과 창작물을 선보이며, ‘유리상자'라는 특별한 전시 공

간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한다.

2024GAP展은 외부 협력기획자로 정명주 전시기획자를 초청하여, 협의를 통해 ‘유리상자-아트스타’

전시에 참여한 90팀의 작가 중 성태향, 이시영, 이재호, 이창진, 최성임 작가 5명을 최종 선정하였

다. 정명주 전시기획자는 “우리는 최근 지각변동, 이상기후, 신종 바이러스 등을 환경의 위협을 직

접 경험하기도 했고, 이러한 환경의 위협은 자연이 보내는 치명적인 경고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인

류 또는 도시인의 삶에 직접인 영향으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연으로부터’ 발송된 기후 위기, 환경변화에 미술은 ‘생태적 균형’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지, 대

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자연과 감성의 생태적 균형을 이번 전시의 내용으로 하여 

‘자연으로부터’를 주제로 제안하였다. 

인간은 끝없는 욕망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첨단의 과학시대에서 다양한 유해 물질을 생산, 폐기를 

하며 지구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행동으로 자연이 직면한 위기와 함께 인간의 

삶 역시 위험에 노출되었다. ‘자연으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의 SOS와 경고를 받았으며 지각변동, 이

상기후, 신종 바이러스 등으로 인간을 위협한다. ‘자연으로부터’ 그저 미물인 인간은 자연의 소중함

을 외면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전시 '자연으로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을 관찰하여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를 예술가적 접근으로 시각적 언어에 담아 보여준다.

성태향 작가는 독수리, 나무, 텅 빈 둥지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뼛가루를 나무 아래에 뿌리거나 

안치하는 수목장과 조류에게 맡겨 자연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조장(鳥葬)’을 상징화하여 인간과 자

연, 삶과 죽음, 그들의 관계와 자연 회귀를 심도 있게 보여준다.

이재호 작가는 지나치거나 무시되는 풍경을 캔버스에 담았다. 산책을 하며 마주한 풍경은 어느 순간 

우리의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잊힌다. 지나쳐가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고, 잊힌 소중

한 순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구, 직선, 원통 등 자연의 모양새를 활용하여 설치작업을 하는 최성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빛’을 

활용한다. 작품에서 사용된 황금색 와이어와 볼풀 공, 그물망 등은 개인적인 서사와 예술가의 집념

을 결합하여 작품으로 탄생하고, 이 인공적인 재료 자체의 색이 빛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여 관람객을 끌어들인다.

이창진 작가는 없어지는 지난 시대의 것을 수집하고, 해체하여 시점(視点)과 색감, 형태들을 맞춰 

콜라주한 작품으로 지난 것을 재생하여 자신만의 '통계학'을 통해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낸다. 

마치 유토피아처럼 이상적인 풍경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게 한다.

이시영 작가는 나무판을 격자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모습의 몸, 근육 덩어리를 전시한다. 보

는 각도에 따라 공(空)을 관찰할 수 있으며, 불에 태워 숯이 되기 전 탄화의 단계로 인간이 탄생, 

성장, 그리고 퇴화를 거쳐 최종적인 단계로 가는 모습을 상징한다. 우리의 존재와 삶의 변화, 그리

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예술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전시에 참여한 5명의 작가는 우리의 삶과 환경에 대해 깊이 사유하였고, 자신만의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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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각으로 미술을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하였다. 작품들은 인간의 존재와 변화, 인공과 자연의 

융합, 자연의 순환과 재생, 인간의 삶과 자연의 공존 등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자연’은 우리의 삶

과 불가분할(不可分割)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예술적 접근과 커뮤니

케이션으로 인류의 관심을 도모하여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 자연과 감성의 생태적 균형을 위한 실천

이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상상하며 지속해서 사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봉산문화회관 큐레이터  김영숙

◊ 전시 평론

자연으로부터

-생태적 균형을 향한 미술의 변화-

‘자연으로부터’는 도시인의 삶에 자연이 보내온 기후위기에 선순환 가능한 생태예술로 그에 대한 답

을 찾아가기 위한 주제이다. 급격하게 변하는 이상기온과 지각변동 등 환경과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현상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신종 바이러스의 변이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

다. 북극과 남극에 분포한 영구동토는 수천의 세월을 얼음과 유기물 저장고가 되어 분해되거나 부패

하지 않도록 지구의 냉장고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인류의 눈부신 발전에 드리운 그림자는 지금 영

구동토를 녹이고 있다. 영구동토 해동은 지구의 냉장고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연이 보

내는 가장 치명적인 경고라고 한다. 이렇게 인류의 이기적인 유전자가 만든 욕망은 크고 작은 재앙

이 되어 우리의 삶 깊이 스며들고 있다.

자연과 도시는 생성과 소멸의 선순환을 통해 생태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급속한 개발의 

눈부신 발전만큼이나 피폐해진 환경은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

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생태적 균형을 향한 미술은 ‘자연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회복과 치유

를 향한 실천이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 ‘GAP전시’는 ‘자연으로부터’ 발송되는 기후 변화에 과연 미술은 ‘생태적 균형’을 어떻게 

실천해갈 것인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자연과 도시의 생태적 균형’에 대한 작가적 비전

을 전시의 내용으로 삼았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는 기후 변화의 시대, 환경에 대한 예술가의 

인식과 도시인의 삶의 변화를 통한 생태적 균형을 호흡한다. 

참여작가 5명(이시영, 이재호, 이창진, 성태향, 최성임)의 예술가는 최첨단의 시대 자연과 인간의 공

존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예술적 사유, 연결, 재생, 환경 등을 바라보고 실천하는 작품으로 ‘자연으로

부터’ 생태의 회복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전시실에서는 자연생태계의 상징성을 독수리와 텅 빈 둥지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성태향의 설치, 자연의 풍경인 꽃과 나무 등 자연의 단편을 담담한 색채에 담아 사계절을 회화적 터

치로 표현한 이재호의 풍경, 일상의 오브제나 실을 통해 질료의 물성과 색의 교차로 도시공간을 탐

구하는 최성임의 설치를 전시한다. 

1전시실의 입구에 설치된 성태향 작가의 <중간정원>은 두 마리의 독수리 사이 텅 빈 둥지를 통해 

생명의 순환과정이 사라진 생태계의 위기를 보여준다. 가늘고 높게 솟은 나무 기둥 사이로 두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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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수리는 둥지를 향해 마주하고 있다. 둥지를 향한 독수리의 눈은 이 텅 빈 둥지가 머물 수 있는 

안식처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안식처인 집을 버리고 어딘가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은

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변화를 인식하는 낯선 응시를 통해 작가는 풍요롭고 안락했던 과거에 

대한 회상과 불투명하고 두려운 환경에 처한 긴장감을 상황극처럼 보여준다. 작가는 2018년 유리 

상자 프로젝트에서 ‘Feeding Sites’를 통해 피식과 포식의 관계에 대한 설치를 전시했었다. 먹이사슬

의 최상단에 있는 독수리에게 달콤하고 몰랑한 젤리를 먹이로 제공한 것은 현대사회가 가진 인풋과 

아웃풋의 선순환 고리가 깨어진 식문화를 통해 생태위기의 상징성을 보여주었다. 이후 이번 전시인 

<중간정원>에서는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맹금류인 독수리가 텅 빈 둥지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모습에서 자연생태계의 위기, 생성과 소멸에 대한 순환고리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 

설치를 통해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텅 빈 둥지’를 통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생태계

의 순환고리가 사라져 가는 인간의 욕망을 포착하고 있다.

이재호 작가는 대학 시절부터 오랫동안 몬스터 시리즈로 벽화, 회화, 설치 등을 보여주었다. 그가 

상상해낸 돌연변이 동물들은 귀엽고 깜찍한 모습으로 자연생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동

물의 집단적 속성에서 떨어져 소외되고 외로운 존재로 표현되었다. 신작 <지나치는 풍경>의 단편은 

자연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해 보이는 꽃과 나무 등 자연의 단편을 그린 풍경을 스케치하듯 

그렸다. 이 평범한 자연의 풍경을 작가는 붓을 통해 기록한다. 그것은 점점 사라져 가는 자연이자 

생명의 순환인 풍경의 단편을 채집하듯 붓으로 그린 풍경이다. 이처럼 1전시실에는 성태향과 최성임 

작가의 설치작품 사이에 자연생태의 사계를 담은 이재호의 풍경이 자리한다. 이 풍경은 금호 강변을 

산책하며 보았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을 유화물감을 사용해 붓의 터치가 들풀과 야생화를 품고 계

절의 색과 빛을 담았다. 산책하며 느낀 풍경의 색과 몸의 감각이 붓을 통해 호흡한 자연을 보는 것

은 “산책길에 보폭 따라 흔들리는 풀과 나무와 하늘 사이를 매 순간 주변 환경의 미묘한 변화와 무

시되는 풍경 혹은 사물의 독특한 아름다움에 주목”한 작가의 붓끝에서 자라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

자 생명 순환의 호흡이 담긴 풍경이다. 

일상의 사물에서 발견하는 인공의 색과 빛으로 공간의 풍경을 그리는 최성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세 개의 주제인 <Holes>, <맨드라미>, <황금이불>로 하나의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색과 빛과 형

의 울림으로 시·촉각적 설치를 했다. 일상에서 쉽게 소비되는 재료를 통해 하나하나 손으로 빚어내

는 공간 울림은 삶과 예술의 공존을 찾아가는 손맛이 주는 풍경이다. 이처럼 무심히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삶과 예술의 연결지점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작가의 수작업은 개인의 기억과 감각을 통해 단

순노동이 주는 작지만 거대한 존재감,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폭포가 되는 것처럼 공감과 연대의 메시

지를 담고 있다. 백색 조명 아래 늘어뜨린 수십 개의 망에는 마치 생명을 품은 알처럼 공간 속 풍경

이다. <Holes>는 “속이 텅 빈 나무 속에서도 또 다른 생명이 둥지를 틀고 자라듯, 생명을 품었다 

껍데기가 되고 다시 자라는” 이 순환의 과정은 작가의 말처럼, 무한 반복되는 소멸과 증식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는 것이다. 빛을 받아 화려한 금색으로 빛나는 <황금이

불>은 빵 담는 비닐봉지 끈을 씨줄과 날줄로 교차해 만드는 노동집약적인 설치작업이다. 황금색 와

이어를 가로세로 교차해 엮은 거대한 양탄자 모양의 ‘황금이불’은 1전시실의 높은 천장에서 바닥까

지 채워 빛을 반사한다. 반복적 노동, 금색의 은유를 교차시키며 만들어 가는 시간은 육아, 가사, 

작업을 병행하는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벽면에 설치된 <맨드라미>는 유년 시절 민간

요법 치료에서 영감을 받았다. 상처가 난 부위에 지혈작용을 하는 자연이 주는 맨드라미 치료 효과

에 대한 기억을 설치한 작업이다. 이 설치의 형상은 강렬한 색과 독특한 모양의 꽃 그리고 인공조

명, 따뜻함과 차가움이 상충하는 개념을 연결해 자연이 주는 치유의 기억을 소환했다. 이렇게 어린 

시절 풍요로운 기억과 현재의 감성을 엮어가는 최성임은 삶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것과 자연의 공존

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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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시실에는 벽면을 가득 메운 독특한 그림이 펼쳐진다. 언 듯 보면 한사람이 그린 그림처럼 보이지

만 사실 이것은 이창진 작가가 온·오프라인 중고장터나 무료 나눔 등을 통해 수집한 작품의 부분들

이다. 수집된 동양화는 대부분 무명작가의 그림들로 그려진 시기, 기법, 소재 등이 모두 다르다. 이

창진은 이렇게 그림을 수집하게 된 경위를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고 또 알 수 없는 기시감

(déjà-vu)이라고 한다. 이것은 작가로서 자신의 작품도 이렇게 버려지고 나눔으로 여기저기 흩어지

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은 기시감이다.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과 그런 감정들이 결국 당근 

마켓에서 작품을 구하는 동기가 되었다. 무명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호흡이 들어간 그림을 재료로 사

용해 오리고 다시 붙이며 자신의 작업으로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감이 전제되기도 했지

만, 작가는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이라면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그림들을 액자와 

나무틀에서 떼어내고, 빳빳하게 만들기 위해 한지 배접을 했다. 중첩된 산과 들, 나무, 집과 배 따

위를 따로 오려내고 시점과 색감, 크기, 형태에 따라 벽면에 커다란 풍경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조

합은 반복됐다.” 이렇게 그려진 시간과 그린 사람이 다른 다수의 풍경화를 하나의 거대한 풍경화로 

설치한 이창진의 안목 풍경으로 2전시실에서 볼 수 있는 <통계학적 풍경화>이다. 이 풍경화는 한때 

소중했지만 버려지고 사라지며 변화하는 시대의 기억 이자 전통과 현대 사이에 놓인 삶의 공간과 취

향의 변화가 만든 ‘통계학적 풍경’이다.

이시영 작가는 수백 개의 자작나무 조각들로 분리되고 조립된 근육질의 건장한 남성 신체의 조형물

을 3전시실에 설치했다. 이번에 전시되는 인체의 형상은 신체가 가진 정적이거나 동적인 모습의 덩

어리감이 작은 수백 수천 개의 나무 조각 퍼즐을 통해 거인의 신체로 표상되었다. 작가는 인체의 표

현에 있어서 조각의 기법인 하나의 덩어리를 깎아 만든 카빙(Carving)이나 안에서 밖으로 붙여나가

는 모델링(modeling)이라는 방식이 아닌 퍼즐처럼 분리된 조각을 조립해 나가는 방식으로 조형한 

설치작이다. 수백 개의 나무 조각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어지고 결합이 되어 부분과 전체가 하

나의 덩어리로 완성된다. 이렇게 조각된 이시영의 거대한 몸은 기억, 휴식 그리고 명상을 상징하는 

신체의 형상 여섯 점, 검은 인체 조각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묵직한 듯 빛을 투과하거나 품은 듯, 검

은 신체 조형과 그림자 사이를 거닐며 관람자의 신체와 그림자로 완성되는 공간이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작품의 표면을 검게 그을리고 태워서 색이 만들어 낼 수 없는 깊고 오묘한 느낌을 사람들

에게 전하고 싶다. 이것은 나무의 물성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것이며 자연스러움이 동반되는 과정”

으로 시커멓게 탄화된 물질을 통해 인간존재의 내적 감정을 극적으로 보여주고자 시도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GAP전의 주제인 ‘자연으로부터-생태적 균형을 향한 미술의 변화’는 급변하는 기후위기 속에

서 미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선순환을 향한 작가들의 호흡이 담겨 있다. 자연과 도

시는 생성과 소멸의 선순환을 위한 어떤 특정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생 인류의 생존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속 가능한 회복과 치유를 향한 실천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현실이다. 

‘자연으로부터’ 발송되는 기후 변화에 ‘생태적 균형’을 어떻게 실천해갈 것인지, 대안적 시각에 감상

의 눈과 마음의 소통으로 작지만 큰 의미를 만들어 가는 시간이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이시영, 

이재호, 이창진, 성태향, 최성임 작가의 작품을 통해 생태적 의미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협력기획자 정명주

◊ 작품 이미지(※ 관련이미지 별도 파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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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전시실 성태향  

중간정원 the middle garden,
2024, Expanded Polystyrene, Feather, Epoxy, Acrylic Eyes, Wire, Wood, Silicon sheet paper, Variable size

작가노트

이 낯선 정원은 조화로울지도 부조화로울지 모르는 형태로 공존하고 있다. 중간정원은 삶과 죽음

이 순환되는 과정을 독수리와 길게 뻗은 나무들 그리고 비어있는 둥지로 채워진 정원이다. 낯설 

만큼 이상한 자연 앞에서 죽을 운명에 대한 두려움일지도 모른다. 배고픈 독수리 앞에 서서히 소

멸하는 우리의 죽음은 이승의 육신을 내어주고 새로운 형상으로 윤회한다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

고 있다. 또한 곧게 천장을 향해 뻗어있는 나무들은 죽음을 보존하기 위한 형태로 영혼이 소멸하

지 않고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 자연 현상 속에 삶과 죽음의 

매개 역할을 하는 중간 정원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

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한다.

  

  1전시실 이재호  

지나치는 풍경 37
2024, oil on canvas, 162.2 X 130.3cm 외

작가노트

매일 같은 길을 산책하더라도, 날씨와 계절, 그리고 기분에 따라 풍경이 마치 새롭게 보인다. 내 

위치나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 산을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는 것과 출발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주변을 360도로 

살펴보려고 노력한다.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면, 지나온 길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것은 지나온 것들에 새로운 시선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무시되는, 보지 못했

던 풍경이나 사물들에 주목하며, 이런 수집된 이미지들은 각자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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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전시실 최성임  

Holes
2022, led, PE망, 철제프레임, 플라스틱공, 실, 목재, 인조가죽,∅ 200cmx280cm, ∅160cmx280cm, ∅140x280cm (3점) 외

작가노트

이번 전시에는 기존 작품 중에서 ‘Holes’, ‘맨드라미’, ‘황금 이불’ 세 덩어리의 작품을 가져왔다. 

조명 자체가 작업의 재료가 되고, 조명이 작업 안으로 들어가 있거나 혹은 재료 자체가 빛나고, 작

품 모두 ‘빛’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공의 여러 빛이 모여서 다양한 색감과 형태를 주고받는 것을 연

출했으며, 각각의 작품이 다른 작품에게 충돌되거나 혹은 낯설게 연결되며 시각적인 상상력을 준다. 

내가 생각하는 자연은 인공적인 것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공존을 찾는 과정이며, 그 과정이 우

리가 발 딛고 있는 지금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러가지 물질이 섞여져 혼합되어 있지만 

그 안의 질서와 형태를 찾고자 했다. 그래서 따뜻함과 차가움, 안과 바깥, 삶과 죽음 등의 개념을 

작업 속에서 연결짓고자 했다. 

또한 망 속에 든 무수히 많은 공들, 가로 세로로 직조된 황금색 와이어, 망의 한 구멍마다 짜여진 

실들 등은 내가 자연이나 사회 등 나의 외부에서 가져온 구조이자 무늬이다. 그 유기적인 형태를 

일상의 사물로 개인적인 서사와 시간을 더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2전시실 이창진  

통계학적 풍경화
2023, 수집한 동양화 콜라주, 핀으로 벽면 고정, 2.3x9.2m

작가노트

 없어져 가는 그림들의 존재에 대해 새삼 알아차리게 된 것이 이 작업의 시작이었다.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8개월 동안 부산지역에서만 200점 가량의 액자, 병풍, 족자들을 

수집했다. 다양한 종류의 그림들이 있었다. 목단, 정물, 이름 모르는 꽃 그리고 다양한 필치의 산수, 

새와 호랑이, 백 마리, 습기에 변색이 된 것과 곰팡이가 핀 것들. (중략) 새로운 그림이 생기면 다시 

떼었다 붙이기를 반복한다. 긴 호흡의 평면 작업이 익숙지 않았지만, 벽면에 하나, 둘 붙인 그림은 

어느덧 가로길이 8m를 넘어갔다. 마치 그림 자신들의 의지가 있는 양 자연스럽게 증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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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전시실 이시영  

몸은 기억하고 있다
2024, 자작나무, 108x120x142cm 외

작가노트

 단단한 자작나무 판재를 작은 조각으로 재단해 다양한 인간상으로 조립한다. 특정 인물이나 특별한 

대상을 지정하지 않은 본인의 ‘몸’은 비현실적인 인물이면서 우리 모두를 지칭한다. 거리를 두고 보면 

‘몸’은 하나의 큰 덩어리로 존재한다. 

 퍼즐 같은 나뭇조각을 분리하고 다시 조립함으로써 인간의 익명성과 더불어 인간에게 공유된 정서

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싶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몸’은 인체를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에 접근

하며 인간의 익명성, 정서, 존재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을 느낀다.

 최근에 나의 인체 조각들은 불로 태워짐으로써 소멸하고 자연의 ‘몸’을 만들어 낸다. 인간의 이상성, 

일상성 그리고 현실성을 제거하고, 가장 에센스만 남는 것, 바로 ‘몸’의 본질만 남는다. 이는 자연으

로부터 ‘몸’의 되살림이자 거듭남의 과정이다.

 

◊ 작가 프로필

성태향  Seong, Taehyang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개인전
2018  유리상자-아트스타Ⅴ Feeding sites,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6  Under-way, 범어아트스트리트 , 대구

단체전
2024 GAP-자연으로부터, 봉산문화회관, 대구
2020 실재와 가상 그 경계에서 Real and virtual on the border, 수창청춘맨숀, 대구
2018 axis, 021갤러리, 대구 
2017 시작매듭; 첫 땀, 레프트 뱅크, 대구
      YAP'17 청년미술프로젝트, EXCO, 대구
      투명한 어항, 아트클럽삼덕, 대구
2016 텐토픽 아티스트 페스타 present 현재,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수창64프로젝트 No.1 공간의 기억, 구KT&G사택부지, 대구
      2016신진작가공모 초대전, 웃는얼굴아트센터, 대구 
2015 Ten Topic 오픈 스튜디오,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4 Sensation전, 갤러리IN, 대구
2012 미디어 파사드 페스티벌,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레지던시
2015 Ten Topic 5기, 대구예술발전소

taehyang.seong@gmail.com

mailto:taehyang.s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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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Lee, Siyoung
MFA Sculpture,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Design, PA USA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조소 전공 졸업

개인전
2023 조각에 나타난 몸,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문화갤러리, 대구
2022 몸은 기억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박물관, 광주
2021 몸, 수성아트피아, 대구
2018 사람, 사람, 사람, 수성문화원 갤러리 수성, 대구
2016 Figuration, 대안공간 눈, 수원
2015 Figuration, 프랑스 문화원 ART SPACE, 부산
2011 유리상자-아트스타Ⅵ Becoming Birds, 봉산문화회관 아트 스페이스, 대구
2007 Mystical Memory, Delaware Center for the Contemporary Arts, Wilmington, DE USA
2006 Visible-Invisible, As by Symbols, Bolland Hall Art Gallery, Saint Joseph’s University, 

Philadelphia, PA USA

단체전
2024 GAP-자연으로부터, 봉산문화회관, 대구
      제13회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4, COEX 코엑스, 서울
2023 제5회 대구수성못예술제 야외조각전, 작가의 신작로(新作路)-관계 relationship, 대구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2023 제1회 프로젝트전, 이천아트홀, 이천
      제1회 삼척랜드아트 페스티벌, 정라지구, 삼척
2022 장안의 화제(畵祭), 장천 파랑새창고, 순천
      눈을 감으면 보이는···, 148 아트스퀘어, 영주
      교문갤러리 작가초대전 8가지 여정전,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교문갤러리, 부산
2020 ART-HYBRID 담빛예술창고 신관 개관전, 담빛예술창고, 담양 
2019 제1회 대구수성못예술제 야외조각전, 수성못 상화동산, 대구
      갤러리 예문 초청기획전 바라보고 숨을 쉬다,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부산
2012 Fairytale Dreaming 개관초대전, 김해 클레이아크미술관, 김해
2010 ART IS ME, ART IS YOU,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CA USA
2008 BINATIONAL 2008, El Paso Museum of Art, TX USA / Museo de Arte en Ciudad Juarez, 

Mexico
      MULTIPLE DISCIPLINES, City of Albuquerque South Broadway Cultural Center Gallery, 

Albuquerque, NM USA
2005 IN DEPTH, Main Line Art Center, Haverford, PA USA
2004 ART OF THE TZEDAKAH BOX, The Columbia Art Center, Columbia, MD USA
      37TH ANNUAL ART OF THE STATE: PENNSYLVANIA 2004, State Museum of Pennsylvania, 

Harrisburg, PA USA
2003 The 21st National Small Works, Schoharie County Arts Council, Cobleskill, NY USA
      Ana 32 National Juried Exhibition, Holter Museum of Art, Helena, MT USA

레지던시
2005 Vermont Studio Center, Johnson, VT USA

이재호  Lee, Jaeho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23 Reboot, 공간독립, 대구
2021 헬로, 프렌즈, 구미문화예술회관, 구미
2018 hoi hoi, gallery H, 대구
2016 Monsters : about a view, Zhe mu hui artspace, 항저우, 중국
2015 올해의 청년작가 초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4 서식지, 가창창작스튜디오, 대구 
2013 유리상자-아트스타Ⅳ 모여라 꿈동산, 봉산문화회관, 대구

단체전
2024 GAP-자연으로부터, 봉산문화회관, 대구
2023 예술통신사 : 거점, 시안미술관, 영천



[20240305]  

www.bongsanart.org, ☎(053)422-6280, FAX(053)422-6240

 페이스북(bongsanart), 인스타그램(bongsanart_)

- 10 -

      Hyper Impressionism,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22 B more than A, 어울아트센터, 대구
2021 夢스터 Dream＋monster, 천안시립미술관, 천안
2020 꿈의 색, 꿈의 빛, 어울아트센터, 대구
      실재와 가상-그 경계에서, 수창청춘맨션, 대구 
2019 에코, 아이코,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경주
      일렁이는 모든 것의 통로, 서리풀 청년아트갤러리, 서울
2018 주목과 시선, 대구신세계갤러리, 대구
      The Middle of Nowhere, 가창창작스튜디오, 대구
2017 대구예술발전소 7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친구의 발견, 헬로우뮤지움, 서울
      들여다보기 ＋ 그래피티,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낭만창전 : 浪漫窓前, 경북대학교미술관, 대구
2016 육출기계 : 여섯 가지의 기이한 꾀, 스페이스가창, 대구
      동화나라 Wonderland,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도시철도 프로젝트 : 아트열차,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대구
2015 친구 : 관계의 재발견, 헬로우뮤지움, 서울
      Critical Point, 스페이스K, 대구
2014 가창창작스튜디오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 결과전 : 황금통로, 대구
      Young & Young Artist project : I, My, Me, Mine, 영은미술관, 경기도
      Over-Drapes : 12개의 커튼,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보이는것과 보이지 않는것 : 숨바꼭질, 헬로우뮤지움, 서울
2013 애니마믹 비엔날레 2013-2014 : 내 안의 드라마, 대구시립미술관, 대구
      청년미술프로젝트 : from I to I, EXCO, 대구
      도시철도 프로젝트 : 아트열차,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대구
      ASYAAF, 문화역서울 284, 서울
      순진한  그림,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나에게 너를 보낸다” : fantasy-will be there,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레지던시
2017 대구예술발전소 입주작가, 대구
2016 해외레지던시파견, 항저우, 중국
2014 가창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대구

수상 및 선정
2019 글로벌 반스 커스텀 컬쳐 콘테스트 우승, Vans
2015 올해의 청년작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sjhcgy@naver.com
www.jaehoya.com
www.instagram.com/jjjaehhho

이창진  Lee, Changjin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24 통계학적 미술사, 금샘미술관, 부산
2020 Thunder, 스페이스xx, 서울
2019 다소 시적인 풍경과 그렇지 않은 색상표, 예술지구P, 부산
2015 유리상자-아트스타Ⅲ 물은 항상 평(平)을 맞춘다,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9 채집된 물 - 채집된 형상, 소울아트스페이스, 부산

주요 단체전
2024 GAP-자연으로부터, 봉산문화회관, 대구
2023 이상세계_낯선정원,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중심의 전환, 토탈미술관, 서울
2022 아세안 온 더 무브, 아세안문화원, 부산
2021 Moca collection#1,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대면_대면 2021, 울산시립미술관, 울산
      미술원, 우리와 우리 사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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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ve splashe, 신세계갤러리 센텀, 부산
      발광, GS칼텍스 예울마루, 여수
2020 LINE, 디오티미술관, 부산
      광주미디어페스티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teamAAA로 참가)
      공생공락 교육프로그램, 백남준미술관, 경기 (team 송이브로로 참가)
2019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다대포해수욕장, 부산

레지던시
2020 GS칼텍스 예울마루 창작스튜디오, 예울마루, GS칼텍스 (teamAAA로 참가)
2018 예술지구P 국제 레지던시, 예술지구p, ㈜욱성화학

jinee1979@naver.com
www.instagram.com/artistchangjin

최성임 Choi, Sungim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대학원 회화 판화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학사 서울 

개인전
2023 눈을 감아도 보이는 툭 툭, 온수공간, 서울
      올 원더스 All Wonders, 이풀실내정원, 안산
      은 은, 프로젝트 스페이스우민, 청주
2022 ORGANIC SPECTRUM, 이풀실내정원, 안산
2021 잠시 몸이었던 자리,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20 황금 방, 룬트갤러리, 서울
      유리상자-아트스타Ⅲ 강을 건너는 방법, 봉산문화회관, 대구
      발끝으로 서기, 디스위켄드룸, 서울
2018 집이 있던 자리, 성북예술가압장, 서울
      정원. 비스듬한, 서울시청 하늘광장갤러리, 서울
2016 24, 미인도 - 미아리고개 하부 공간, 서울
      바깥온도, B-1 102호 82-1 반포동, 서울
2015 HOLES, 아트스페이스 오, 서울
      두 번째 장소, 신미술관, 청주
2014 미묘한 균형, 송은 아트큐브, 서울
2013 Missing Home, 대안공간 정다방 프로젝트, 서울
      은신처, 갤러리 소머리국밥, 양평
2012 작은 텃밭, 더개러지, 서울
      집으로 가는 길, 갤러리 도스, 서울

주요 단체전
2024 GAP-자연으로부터, 봉산문화회관, 대구
2023 e. 想세계_낯선 정원,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Show Con, 오산시립미술관, 오산
     치유의 숲, 인천도시역사관, 인천
2022 휘릭, 뒹굴~탁!, 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광교, 수원 
      I AM GROUND, 더현대서울 ALT1, 서울
     낭만놀이, 뮤지엄그라운드, 용인
      Past. Present. Future.,  송은문화재단 소장품전, 송은, 서울
2021 나도 잘 지냅니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보구곶: 情을 엮다, 작은미술관 보구곶, 김포
      감각의 숲, 우양미술관, 경주
      비확정 매뉴얼: 드로잉 시점,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모두의 정원, 수원시립어린이미술체험관, 수원
2020 모두의 집, 김중업 건축문화의집, 서울 
      손의 기억, 세화미술관, 서울 
      쓸모를 잇는 시간, 앤트러싸이트, 제주 
      관객의 재료, 블루메 미술관, 파주
2019 낮을 잇는 달, 산지천 갤러리, 제주 
      PINK FACADE, 도잉아트, 서울
      MICRO COSMOS, 벗이미술관, 경기도 

mailto:jinee1979@naver.com
https://www.instagram.com/artistcha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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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려소요, 세종문화회관 야외조각전, 서울 
     Forrest, 벗이미술관, 경기도

레지던시
2020-2021 송은 아티스트스튜디오, 송은문화재단, 서울
2018       신당창작아케이드, 서울문화재단, 서울

sungimchoi2020@gmail.com
www,sungimchoi.com
www.instagram.com/sungim_choi 

◊ 협력기획자 프로필

정명주 Jung, Myoungju
현) 아트스페이스펄 대표, 아트리뷰카이 편집위원

프랑스 프랑소와라블레대학(UFR Médecine), Art-thérapie, D.U 졸업
효성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 졸업

주요 전시기획
2024       GAP “자연으로부터”, 협력기획, 봉산문화회관, 대구
2023       YAP’23 “삶의 온도·예술의 온도” 예술감독, 엑스코, 대구
2022       YAP’22 “경계점” 예술감독, 엑스코, 대구
2022       Art Critic Trip “감성생태”, 아트스페이스펄, 대구
2020       온라인체인지업 : 온라인전시 및 세미나, 아트펄tv, 유튜브
2013-2016 강정대구현대미술제 조감독, 디아크, 달성군
2011       한-독청년작가교류전 “시간의 공유”, 베를린한국문화원,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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